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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검사 첨병역할 기대
[image: 단체사진](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는 지난 2월 6일,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대한임상병리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협회는 감염 유무를 검사하는 지침∙예방 등을 조기 진단하는데 감염관리위원회, 임상유전검사학회, 임상미생물검사학회 등과 전국 임상병리사 회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6시간 만에 진단하는 신속검사 진단시약(RT-PCR)에 대해 정부에서 신속 승인함에 따라 2월 7일부터 검사센터 및 민간 50여개 기관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 진단검사실에서는 임상병리사가 본격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bookmark: _GoBack]현재 의료기관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들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주관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전문교육,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신빙도 조사(검사에 대한 사전 시험평가)를 완료함으로써 검사에 필요한 실무대응 준비를 마쳤다.
 장인호 협회장은 “국가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각 의료기관의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며 “임상병리사 회원들이 검사 과정에서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불의의 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mage1.jpeg
IRANNT

CHoroIARE A AF 2]




image2.jpeg
wﬂan .
S REREEE

F R AN S| EH§IJ 2020.02.06.(=)





